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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학부
무대미술전공
디지털콘텐츠

전공

기초디자인

(문제은행 9번, 13번)
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,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·디자인하
시오.
**주의사항**
1.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.
2.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.
3.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.
4.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.
5.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.

영화영상전공
(연기)

실기
고사
[지정
연기]

소재

“이혼 경력 있으면 어때?
유산 상속자라는데만 신경 쓰면 되는거야.
야! 인생은 냉정한 거래야.
원리는 간단한 거야.
얼굴 잘생기고(예쁘고) 돈 많은 부자가 쉽게 네 차지까지 올 줄 알았니?
이 집두 말이다, 결혼하자마자 니 앞으로 등기되는 거야 알아?
외동이니까 그러네 참.
싫음 그만둬라.
그렇잖아도 일류대학원 출신 하나 후보로 대기시켜 놨어.
상대 외모가 못마땅하다.
그럼 돈 많은데 성형외과 가서 리모델링하면 되잖아.
너에게 지금 황금의 여신이 미소짓고 있는 셈이야.
기회를 놓치지 마. 이 바보야!”

소재

(피식) 사형 때리곤, 판사가 그러대요.. 기분이 어떠냐?
그랬죠. 기분 참 좋다.
남들이 술렁술렁 거리대요~?
그래서 말했죠.
첫째, 죽지 못해 살았는데, 나라에서 죽여준다니 좋고,
둘째, 태어나 관심 받아본 적 없었는데,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 좋다!
이 안에선, 죽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면 돼요.
안 그러면, 머리만 복잡해지거든요. 근데 그딴 건 왜 물어봅니까?
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해라, 속죄해라 그런 말이나 하든가..
대가리 아프게 뭐 하러 그딴 걸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네..
(뜬금없이) 뭐 하나 알려 줄까요? 나 같은 놈이 속 얘기하기 젤 좋은 놈입니다.
왜냐? 비밀을 죽음까지 가져가거든요.
나 같은 놈 찾아오려면, 뭐 하나 얻어 가는 게 있어야죠...
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?
아님 말고요..(재밌다는 듯이 웃는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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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극전공

(연기)

실기
고사

[화술]

소재

자네가 내 아랫사람으로 일한 날들을 잘 알고 있네. 어쩌면 분초까지도. 나는 
자네에게 아주 오랫동안 이성이라는 재갈을 물려왔네. 입이 찢어져 피가 나도록 
말이야. 자네는 원래부터 나약한 사람이야. 그래서 누가 자네에게 교활하게 어떤 
주장을 툭 던지면 자네는 그걸 허겁지겁 받아먹기 바쁘단 말이지, 자제를 못 해. 
자네는 본성에 맞게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에 군침을 삼켜야 해. 높은 차원의 것은 
아주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지. 그러니 이제 자네가 나로부터 벗어날 때가 온 
거야, 자넨 저급한 충동을, 자네의 두툼한 발바닥에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
가르치는 진실한 본능을 곧 다시 따를 수 있을걸세.

소재

무대 위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난 불안해.
사람들 앞에만 서면 난 나약해지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말지.
공포와 희열의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.
불꽃처럼 튕기는 대사, 정열을 폭발시키는 말들,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들을 갖고 
싶단 말야. 칼날처럼 예리한 말들, 횃불처럼 타오르는 말들, 가슴을 꽉 채울 수 있는 
말들을 그들에게 내뱉고 싶어.
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말을 던져 주겠어. 꽃처럼 아름다운 말들을, 희망과 환희와 
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말들을, 박수갈채를 보내고, 꽃으로 날 파묻겠지. 자기들 어깨 
위에 날 올려놓고 환호성을 칠거야. 그 순간, 그들 위에서 흔들거릴 그 순간 내 
삶은 거기 있는 거야.

디지털만화
영상전공

만화
능력

테스트
소재

아래의 상황을 기승전결의 칸만화로 구성하시오.

서기2150년 서울에 사는 주인공 ‘나’는 집안의 고장난 도우미 로봇의 하드웨어를 새
로 교체 하러 간다. 돈이 없어 남이 썼던 저렴한 하드웨어를 재활용하자 미래를 예
견하기 시작한다.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!


